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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뉴스 길민권=싱가포르] 넷이벤츠 2010 프레스 서밋에서는 ‘가상화와 데이터센터 변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데이터센터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은 어떤 것일까.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데이터센터 통합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을 진행한 팀 딜런(Tim Dillon) IDC AVP 조사위원은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그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3년 안에 에너지 비용이 60%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데이터센터는 이제 비용절감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가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환경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특히 가상화 부분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비용절감이 가장 큰 이슈다. 그러나 실제로 가상화 환경에서 안정성과 관리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상화 붐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종종있다.   토론에 참석한 자들은 “가상화가 아직은 2.0까지 가지 못하고 있으며 유연성이 없어 가상화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HP 관계자는 “테이터센터들은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 복구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이 바로 변혁”이라며 “단기간에 가상화 할 수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제품도 있지만 많은 네트워킹 밴더사들이 변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가상화와 클라우드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의 시큐리티 문제는 어떨까? 패널들은 가상화 환경에서 보안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한다. 새로운 종류의 표준과 프로토콜도 필요하다는 견해들이다. 모든 룰을 다이나믹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네트워크 보안, 워클로우드간의 보안도 중요하고 버추얼머신간의 보안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버추얼한 워클로우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다. 관리적 측면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된다. 그렇다고 보안을 위해 프로세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도 안된다.    또 패널들은 버추얼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데이터까지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는 버추얼 라우터와 파이어월 등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